
 

3월 1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 1. 찬양  

(경배와 찬양) 목마른 사슴 
 

≡ 2. 기도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의지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 주 
세요. 

 
≡ 3. 말씀  

시편 42:1~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문 말씀: 시편 42편 1~5절(3월 1일 본문) 

 
■ 포인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요. 

 
<개역개정판 성경>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 
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 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 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말성경> 
1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2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3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4 지난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 
을 토해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5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 
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전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 
서도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치 자신과 함께 계 
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비웃고 조 
롱했어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난날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뵙고 감격했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성전 
을 향해 올라가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기자는 그날을 생각하며 “내 영혼아 낙심하며 불안 
해하지 말아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라!”라고 자신에게 명령해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를 일으키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 4. 나눔  

1)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어떤 다짐을 했나요?(5절) 

 
� 질문 가이드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다짐을 통해 삶의 온전한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는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 
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라며 비웃을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분이 시편 기자의 삶에 나타 
나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2) 나는 힘들 때 무엇을 또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대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학년 
시편 지은이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하나요?(5절) 

 
■ 유아·유치 
시편 지은이는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나요?(5절) 

■ 저학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신나고 힘이 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신이 나나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삶이 괴롭고 답답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요. 그래서 가족, 친구 등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위 
로를 얻으려고 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 몰두하다 보면, 나의 문제와 답답함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사람이 주는 도움에는 분 
명 유익함이 있지만, 나의 문제와 괴로움과 답답함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며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5. 감사 

나를 사랑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 보세요. 
 

≡ 6. 기도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 
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